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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추상인가"…편견을 깬 17인의 실험 

2025. 7. 6. ㅣ 김경미 기자 

 

◆서울대미술관 '도상의 추상'展 

번뇌·욕망 가득한 작품 180점 

한국 추상화 계보에 질문 던져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도상의 추상’ 전시 전경.  

왼쪽으로 김서울 작가의 ‘스칼라 앤 벡터’ 시리즈가, 오른쪽에 조경재 작가의 작품이 보인다. 김경미 기자 

 

 

한국 미술에서 추상을 말하면 대다수가 ‘단색조’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깊은 색감과 고요한 평면, 수행에 가까운 반복 행

위로 완성한 명상적인 세계.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한국 추상의 전부일까.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지난달 19일 막을 올린 ‘도상(途上)의 추상’은 이처럼 익숙해진 한국 추상의 문법에 과

감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다. 제목이 말하듯 전시장에 모인 작품들은 어떤 숭고함을 말하기보다 길 위에서 벌어진 세속적

인 사건과 감정들을 주로 다룬다. 한국 단색화가 명상적 수행과 정신적 초월에 매달렸다면 이들 작가가 표현하는 것은 현

실의 한복판으로 내려온 추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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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도상의 추상’ 전시 전경 / 김경미기자 

 

전시는 17명 작가들의 개별적인 탐색을 통해 ‘세속의 추상’이라는 주제를 다층적으로 구현한다. 김서울·김아라·박경률·박미

나·박정혜·송은주·심우현·심혜린·안종대·양자주·이은경·이창원·이희준·조경재·조재영·차승언·최영빈 등 작가의 인장이 선명한 

대표작 180여 점이 미술관에 모였다. 고요함 대신 생동감이, 초월적 관조 대신 번뇌와 욕망이 가득한 작품이 대다수다. 

또 상황과 형태의 묘사가 뚜렷해 ‘이것도 추상인가’ 싶은 작품도 많다. 김태서 학예연구사는 “100% 추상 회화라는 게 과

연 있을까”라며 “이번 전시는 구상과 추상 사이의 다양한 지점들을 포착하려고 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상 

미술은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근본적 탐구에 가깝다”며 “추상에 대한 단편적 시각을 벗어나 동시대 작가들

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빨강, 초록, 파랑 등 원색으로 그은 구불구불한 선과 낙서하듯 휘갈긴 붓의 터치가 내뿜는 에너지가 인상적인 작품을 선

보이는 심우현은 고대 신화나 구전 설화 속에 담긴 정념의 흔적을 회화로 표현한다고 작품을 설명한다. 심혜린도 밑그림 

없이 직관적으로 붓을 긋는 회화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갈등이 충돌하는 긴장감을 전달하는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 작가는 

‘이 점으로 붕괴!’라는 대형 작품에 대해 “기술은 진화하지만 오히려 타자와의 연결을 잃어가는 어떤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ThisWeekendRoom
 

가로 9~10m의 대형 회화와 대규모 설치 작품도 여럿 전시돼 눈길을 끈다. 박경률의 ‘생활’은 붓을 든 자신의 신체가 닿

을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캔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색채의 붓질을 통해 불분명한 형태를 힘 있게 그려내며 의식의 흐

름에 따라 전개되는 사유와 감각의 파편을 담아낸 작품이다. 도시의 기하학적 질서를 사진 콜라주와 아크릴 회화로 재구

성한 이희준 작가의 9m 대작 ‘식(蝕): 겹쳐진 시간, 펼쳐진 공간’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 지하 1층 전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이희준 작가의 '식(蝕): 겹쳐진 시간, 펼쳐진 공간(2024)'.  

가로 9m에 달하는 대작이다. /제공=서울대학교미술관 

 

심상용 서울대학교미술관장은 “‘보이는 것 너머’는 언제나 ‘보이는 세계’와 밀착해 있으며 대개의 경우 정신(비물질)과 물

질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실에 발 붙인 추상 미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선 진리를 감각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전시는 9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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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도상의 추상’에 전시된 박경률 작가의 '생활(2025)' / 김경미 기자 

 

 

 

 

 

 

 

 

 

 

 

 

[출처] 셔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8U1B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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